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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본 연구는 중·노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 사회적지지, 지역사회 환경, 자기효능감 등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방법: 서울과 경기 지역의 50~79세의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
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으로 분석하였고,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성공적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였으며, 다음은 자기효능감, 지역사회 환
경, 주관적 건강의 순이었다. 이들 변인들이 중·노년층 남성의 성공적 노화를 49.5% 설명하였다. 결론: 중·노년층 남
성들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과 중재에 이들 변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후 성공적 노화를 위한 
복지와 건강증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to verify and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uccessful aging with social 
support, self-efficacy, community environment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on middle and old aged men. 
Methods: The survey was performed to the men between the ages of 50 and 79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Korea. 144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SPSS 18.0 program.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significant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Results: The most influencing factor 
for successful aging was social support, the second was self-efficacy, the third and the fourth was community 
environment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This regression model explained 56.7% of the variance in successful 
aging. Conclusion: The result shows that these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in intervention and program of 
successful aging for middle and old aged men. It can be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enhancing promoting 
care and welfare for the successful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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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1년도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수명은 77.6세이고 

2009년도 건강수명(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은  
71.4세[1]이므로 일생동안 6.2년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통증, 신체적 불편, 정서적 불안 및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2013

3276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따라 중·노년층 건강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체계 중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건강수명의 연장을 
통한 성공적 노화의 달성이다[2]. 성공적 노화는 1986년 
미국 노년학회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대표적 이론으
로 Baltes와 Baltes[3]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
델과 Rowe와 Kahn[4]의 적극적 사회참여 모형 등을 들 
수 있는데, Baltes와 Baltes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획득
을 최대화하고 상실을 최소화 하는 개인과 환경간의 지
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Rowe와 Kahn은 
성공적 노화의 3가지 요소로 질병과 장애의 부재, 높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 유지,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
르게 정의되어져 왔는데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삶의 만족, 
심리적 유지, 사회적 기능성 등을, 생의학적 접근은 육체
적, 인지적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다[5]. 국내·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매우 
다각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신체적 
요인에는 신체적 건강 등 (2)심리적 요인에는 자기효능
감, 자아존중감, 수용성, 적응성, 자아성취감 등 (4)경제적 
요인에는 경제적 안정 등 (5)사회문화적 요인에는 사회적
지지, 부부관계, 가족지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6-12]. 
Rowe와 Kahn은 건강상태, 사회관계망의 특징, 심리적 특
징, 신체적·인지적 기능, 생산적 활동 등의 5가지 영역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영향력 및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분
석하였다. 질병과 장애가 없으면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유지하기가 더 쉽고, 나아가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유지
함으로써 적극적인 인생참여가 가능해진다. 심리적 특징
과 사회관계망의 특징은 신체적·인지적 기능과 생산적 활
동에 영향을 나타냄으로써 이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한
다[4].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공적 노화의 영향 
예측요인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심리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사회
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환경을 설정하였다. 
성공적 노화를 결정하는 선행변수로 신체적 건강은 가장 
오랫동안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개인차에 따라 환경 상황이 다르지만, 사회활동과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성공적 노
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개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사랑받으며 존중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함으로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도움을 줌은 물론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가족 및 친구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이라고 많은 연구에서 파악되었
다[14]. 지역사회환경은 환경의 다차원적인 특성으로 건

강증진행위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의
미한다[15]. 안정적이며 다양한 서비스 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근린 환경은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
고 사회적 고립상태를 탈피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6].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효율성과 능력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서 특정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자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성공적 노화의 주요 영향요
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14]. 

한편 지금까지의 노화연구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연
구의 주된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건강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의 역할이 클 
뿐 아니라 평균수명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
한 집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9]. 따라서 그동안 간
과되어 왔던 남성 노화에 대한 불균형적 시각과 선행연
구들의 한계에 주목하여 이제 더 이상 노인들에게 국한
된 관심사가 아니라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17] 남성의 성공적 노화 연구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준비
를 노인시기에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긍
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건강증진과 노화모델이 젊
은 노인(young-old)인 50대와 60대를 표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18]을 고려하여, 예비노인 집단인 50
대부터 70대까지의 중·노년층 남성을 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 노화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비교해 봄으로서 중·노년
층 남성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노년층 남성의 주관적 건강, 사회적지지, 
지역사회 환경, 자기효능감 및 성공적 노화의 정도를 파
악하고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대
학, 경로당 및 각 종교단체 평생교육원 등을 이용하는 5
0～79세의 남성으로 편의표집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윤리
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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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9월 15일부
터 2012년 10월 15일까지였으며, 먼저 본 연구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관리자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의뢰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얻은 
후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대상자는 직접 작
성하도록 하였으며,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본 연구자
와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약 40분 
정도였으며, 총 160부의 자료 중 응답이 불충분하여 분석
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설문지를 제외한 144부를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주관적 건강 상태  

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개발한 Health Self 
Rating Scale[19]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
은 것을 의미한다. 같은 문항으로 측정한 윤미경[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3이었다.

2.3.2 사회적지지

박지원[20]이 개발한 도구를 근간으로 윤미경[14]이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0문항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0이었고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903이었다.

2.3.3 지역사회 환경  

김혜숙[15]이 개발한 지역사회 환경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건강관련 서비스의 접근성과 적절성을 포함
한 11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
강증진행위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환경이 좋음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63이었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25이었다.

2.3.4 자기효능감 

특정상황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 상황에서의 자기효
능감을 측정하고자 Sherer 등이[21] 개발한 도구를 박선
일과 조복희[22]가 수정‧번안한 것을 본 연구자가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9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71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688이었다.

2.3.5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는 김동배[23]가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개
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44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첫째, 중·노년층 남성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변인
들과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정도
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시행하였다. 셋째, 중·노년층 남성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에 대해 단계
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
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실시 전 상관관
계 분석을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조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50~59세가 58명(40.3%)으
로 가장 많았고, 70~79세(36.1%), 60~69세(23.6%)의 순
이었으며, 학력은 중․고졸이(50.0%) 가장 많았다. 종교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57.6%) 무교보다 많았고, 대부분
이 배우자가 있었다(88.2%). 경제적 상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69.4%),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62.5%)이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3.2%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는 경제상태
(F=9.18, p<.001)와 직업 유무(t=2.18, p<.05)에 따라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경제 수준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보통이나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
보다 성공적 노화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
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성공적 노화를 잘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제 변수에 따른 성공적 노화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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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Successful aging

M±SD t or F(p)

Age(year)

 50~59 58 (40.3) 3.79 ± 0.50

1.26(.283) 60~69 34 (23.6) 3.65 ± 0.58

 70~79 52 (36.1) 3.84 ± 0.58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2 (8.3) 3.79 ± 0.69

2.27(.107)Middle & High school 72 (50.0)  3.68 ± 0.58

≧College 60 (41.7)  3.88 ± 0.45

Religion

None 61 (42.4)  3.72 ± 0.46

0.39(.761)
Christian 35 (24.3)  3.85 ± 0.65

Catholic 27 (18.8)  3.76 ± 0.56

Buddhism 21 (14.6) 3.80 ± 0.60

Spouse
 Yes 127 (88.2) 3.80 ± 0.56

1.52(.132)
 No 17 (11.8) 3.59 ± 0.46

Economical

status

Very good 10 (6.9) 3.75 ± 0.30

9.18(.000)**

a＞b

Good 21 (14.6)  4.25 ± 0.42a

Middle 100 (69.4)  3.74 ± 0.50b

Bad 10 (6.9)  3.19 ± 0.71
b

Very bad 3 (2.1) 3.30 ± 0.06

Job
Yes 90 (62.5) 3.85 ± 0.52

2.18(.031)*
No 54 (37.5) 3.65 ± 0.57

Chronic disease
Yes 91 (63.2) 3.78 ± 0.57

-.18(.854)
 No 53 (36.8) 3.76 ± 0.51

** P<.001, * P<.05

[Table 1] The Difference of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44)

3.2 연구변인 특성

분석 결과 성공적 노화의 평균치가 3.77로 가장 높았
고, 사회적지지 3.65, 지역사회 환경 3.53, 자기효능감 
3.41, 주관적 건강 3.38의 순이었으며 모든 변수가 중간 
값 이상이었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N=144)

Variables Mean±SD Range

Subjective health status 3.38 ± 0.96 1 - 5

Social support 3.65 ± 0.65 1 - 5

Community environment 3.53 ± 0.94 1 - 5

Self-efficacy 3.41 ± 0.59 1 - 5

Successful aging 3.77 ± 0.55 1 - 5

3.3 주관적 건강, 사회적지지, 지역사회 환경, 

자기 효능감 및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의 정도와 주관적 건강(r=.269, 
p=.001), 사회적지지(r=.602, p=.000), 지역사회 환경
(r=.441, p=.000), 자기효능감(r=.491, p=.000)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은 자기효능감(r=.287, p=.000)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지지는 지역사회 환경(r=.376, p=.000), 
자기효능감(r=.330, p=.000)과 지역사회 환경은 자기효능
감(r=.266,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3.4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 전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0.90미만이었고 독립변인 간
의 공차한계의 범위가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도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6.07, p=.000), 전체 요인의 모형설명력은 
49.5%였다. 성공적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사회적지지(β=.412)였으며, 다음은 자기효능감(β
=.257), 지역사회 환경(β=.222), 주관적 건강(β=.137)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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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β t(p)

Multicollinearity 

Analysis F(p) Adj-R²

TOL VIF

Constant .843 .256   3.27(.001)**

36.07

(.000)
.495

Subjective health status .078 .036 .137   2.18(.031)* .893 1.120

Social support .348 .056 .412   6.17(.000)*** .791 1.264

Self-efficacy .278 .072 .257   3.87(.000)*** .803 1.246

Community environment .129 .038 .222 3.38(.001)** .818 1.223

** P<.001, ** P<.01, * P<.05

TOL: Tolerance Limit,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Successful Aging                                                    (N=144)

Subjective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Community 
environment Self-efficacy Successful 

aging

Subjective health status 1

Social support .159 1

Community environment    -.032 .376** 1

Self-efficacy .287** .330** .266** 1

Successful aging .269** .602** .441** .491** 1

** P<.01

[Table 3] Correlation Matrix between Measured Variables                                             (N=144)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다르게 노화를 경험하고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노화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50대부터 70대까지의 중·노
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비교하고자 하였다. 기존연
구들을 통해 성공적 노화의 예측요인으로 밝혀진 주관적 
건강, 사회적지지, 지역사회 환경, 자기효능감이 중·노년
층 남성의 성공적 노화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정도는 5점 만
점에 평균 3.77점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의 척도는 
다르지만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여진과 안정신[9]의 
연구에서는 4점 만점에 평균 2.86점, 성인 남성을 대상으
로 한 이신영[24]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3.70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이묘숙[25]의 연구에서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정도는 5
점 만점에 3.59점으로 나타났다. Depp과 Jaste[26]는 28편
의 성공적 노화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모든 논문의 평
균을 보았을 때 35.8%의 노인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뤘다
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은 비율인데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우

리나라 노인이 성공적 노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 
중요한 이유라 생각된다. 본 연구와 이상의 연구로 볼 때 
우리나라 중·노년층 남성의 성공적 노화 정도는 보통 이
상인 것으로 생각되며 노년기의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요즈음, 노인들이 보다 역동적으로 생활에 대처하여 
행복한 노후생활과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노인건강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해야 할 책무이므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른 변수들에 대한 인식정도를 보면 사회적지지 
3.65, 지역사회 환경 3.53, 자기효능감 3.41, 주관적 건강
이 3.38점으로 모든 변수가 중간 값 이상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주관적 건강, 사회적지지, 지역사회 
환경, 자기효능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나
타낸다. 

중·노년층 남성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성
공적인 노화에 대해 인식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제 상태와 직업유
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을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보통이나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
보다,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성공적 노
화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지각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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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좋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음을 보고한 한
수정 등의[27]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년기
에 접어들기 전에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
께 다양한 노후설계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주관적 건강, 사회적지지, 지역
사회 환경, 자기효능감 및 성공적 노화 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
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사회적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 지역사회 환경, 주
관적 건강이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들이 
중·노년층 남성의 성공적 노화를 49.5% 설명하였다.

사회적지지는 중·노년층 남성에게 있어서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시켜 성공적 노화
로 이행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8,14]. 사회적지지
는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개인의 부정적 요소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연구 되어져 
왔다[8].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관계망이나 사회적 지원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28]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지지 제공은 성공적 노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수혜는 부적 영향을 미친
다고 하여 대다수의 한국노인이 사회적 지원망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수혜를 받는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
람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고 이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결과는[29]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노인들이 사회적지지를 받는 것보다 제공
하는 것이 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중·노년층 남성의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여 재
능기부, 자원봉사, 보살핌노동 및 비공식적 도움 제공 등 
지역사회의 자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지지 시스템 마련
이 요구된다. 

자기효능감은 중·노년층 남성의 인생에서 노년기를 맞
이하여 다양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중요
한 변수로 나타나,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
구결과는 많은 선행연구[8,14,25]를 통하여 지지되었다. 
자기효능감은 효능기대로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강한 
성취동기를 유발하여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수행에도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온다. 일차적인 삶의 여건을 넘어서 스스로 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해주고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곧 
중·노년층 남성들의 성공적 노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결과를 근거로 
중·노년층 남성의 성공적 노화 이행을 위한 건강교육 및 
중재에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환경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지역사회 환경은, 
행동을 결정하여 실행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인지․지각
요인보다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주변의 영향이 큰것으
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려면 행동의 계기를 구성하는 변수가 중요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동의 계기에 많이 노출 될
수록 건강행동을 잘 이행하게 되고 건강행동 실천에 효
과가 있으므로, 대상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필요에 부응
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여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30]. 성공적 
노화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미흡하여 
선행연구와의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노년층을 대
상으로 한 윤미경[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기존 연
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예측변수
로 새롭게 확인이 된 만큼 추후 연구를 통하여 이를 검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주관적 건강이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건강수준을 좋게 유지시키는 것이 또 다른 
주요한 성공적 노화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Franklin[31], Vailland & Mukamal[12]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고 있다. 신학진과 전상남[32]은 성공적 노화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불건강집단이 더 민감
하게 성공적 노화의 성패에 영향을 받으므로 건강집단보
다 성공적 노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노인의 
성공적 노화[33]에서도 건강상태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점을 비교해 볼 때, 건강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생활습관과 성공적인 노화의 상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높고 지역사
회의 환경적 서비스가 좋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성공적 노화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중·노년층 남성의 성공적 노화전략 수립에 기초자료
로 활용하여 성공적 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
적이고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추후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예
측력 높은 변수를 추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중·노년
층 남성의 특성에 맞는 성공적 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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